
中國 古典戱劇의 시나리오는 臺詞부분이 노래(曲)와 대화(白)로 구성되어 

있다. 現代劇은 話劇이라고 하는데, 古典戲劇은 특히 노래(曲)가 중요한 특징

이므로 戱曲이라고 부른다. 古典劇을 戱曲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臺

詞부분에서 曲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반면 白은 賓白1)이라하며 曲

  

  

  



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曲과 白을 통하여 관중

이나 독자들은 劇 속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 및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스토

리의 전개상황을 알게 된다. 극작가는 曲과 白을 통해서 등장 인물들을 형상

화하고 줄거리를 엮어 나간다. 曲은 중국의 전통적인 詩歌에서 변형되어 나

온 것으로서 응축된 詩的인 분위기를 지니며 주로 인물들의 內的인 心理狀態

나 感情을 抒情的으로 묘사해 낸다.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전달되므로 白보

다 진행이 늦다. 白은 抒情的인 韻文이 아니라 對話體로서 대화를 통해 사건

이나 갈등을 말로써 서술하는 敍事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曲보다 진행

이 빠르다. 曲과 白은 사실상 劇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어우러져 있다. 

曲文을 쓸 때는 曲譜에 정해진 平仄과 韻을 따지면서 정해진 律에 따라 단어

(詞)를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塡詞(단어를 메꾸는 것)라고 했고 흔

히 戱曲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점 때문에 中

國에서는 曲律學을 일찍이 絶學이라고 했고, 李漁2)도 가장 어렵다고 지적하

고 있다. 반면 白은 달리 까다로운 규정이 없으며 심지어 무대 위에서 배우

들이 즉흥적으로 바꾸기도 했다. 역대로 詩歌를 창작하는 방법을 원용하여 

曲文을 지었고, 또한 戱劇 비평가들도 詩歌의 관점에서 曲文의 우열을 논하

며 戱劇을 평가했다. 曲과 白의 서로 다른 역할과 특성을 무시한 채 曲을 白

보다 그 우위에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李漁는 기존의 理論들을 흡수하면

서3), 역대 비평가들의 관점과 달리, 曲과 賓白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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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결합한다는 曲白相生의 關係를 주장하였다. 李漁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또 다른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다. 그는 기존

의 이론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白이 갖추어야할 요건 및 예술적 특성을 함께 

제시하여  白을 예술적으로 한층 높은 단계로 끌어 올렸다.

賓白에 대한 輕視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중

국 戱曲歷史上에서 최초로 戱曲이 완성되고 꽃피었던 元代부터 시작되었다. 

元代에 賓白을 輕視하게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元代의 

戱曲 작품들은 曲文만으로도 劇의 展開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극작품 속에서 

賓白부분은 빼어버려도 劇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그 量도 많지 않았

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李漁의 저서인 <<閑情偶寄>>속에도 언급 되어있

다4). 빈백의 불필요성으로 말미암아 경시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빈백의 예술성과 관계가 있었다. 원대 당시에는 曲文과 賓白의 作家가 각기 

달라 빈백이 粗俗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당시 희곡을 

창작하는 일련의 過程과도 관련이 있었다. 明代 王驥德의 언급에 따르면 元

代 당시에는 敎坊의 樂工이 먼저 說白으로 희곡의 뼈대를 만들고, 그 후에 

전문적인 詞臣에게 曲文을 짓도록 부탁했다는 것이다5). 때문에 曲文은 典雅

해지고 賓白은 粗俗한 것에 이르게 되어 경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李漁가 

활동했던 당시의 작가들은 元代에 단지 曲文은 典雅하고 賓白은 粗俗한 것에 

착안하여 賓白을 경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李漁는 왕기덕과 다른 관점으로 

賓白에만 대해 접근한다. 元代의 희곡 속에 빈백의 양이 적은 것과 작가들이 

곡문의 예술성에 치중한 이유는, 빈백이 역할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위 글에 나타난 이어의 견해에 따르면 빈백은 曲文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것이며, 얼마든지 연출 현장에서 배우에 의해서 생동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는 것이다. 때문에 극작가는 꼭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빈백만을 작품 속에 

삽입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빈백의 적당한 분량과 예술성은 어떻게 되

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 볼 것이다. 이어는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빈백을 曲文과의 輕重關係에서 보지 않고 役割과 立場의 차이에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또 다른 그의 언급에서 나타난다. 

  ・ 

 ・  ・  ・  ・  

이어는 劇作家이며 演出家이며 理論家였다. 그는 열편의 희곡작품을 후세

에 남겼다. 자신의 희곡이론이 담긴 <<閑情偶寄>>속에서 극의 창작법을 자

세히 언급하면서, 특히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것

을 강조하였다. 그가 남긴 <<十種曲>>은 모두 새로운 창작이었다. 새로운 

작품을 세상에 알리고 연출하는 데는 분명 과거의 유명 작품들과 차이가 있

었을 것이다. 당시 이어의 작품은 중국 각지에서 연출되었고 인기를 끌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오늘날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중국에는 李漁가 있다

고 중국인들은 자랑한다. 이어의 극작품이 新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큰 성

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그의 빈

  ・  ・  ・  ・  ・  

 

 



백에 대한 관점이 劇속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어는 

빈백을 잘 사용하여 관중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배우를 통해서 잘 전달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劇作品을 창작하여 무대에 연출한다면, 그 줄거리와 인물

들은 관중에게는 분명 생소할 것이고, 어려운 노래인 曲文과 더불어 劇情은 

온전히 전달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극은 실패한 것이 된다. 劇情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賓白의 역할은 曲文보다 어떤 의미에선 더 중요한 것

이다.  李漁는 당시 극작가들이 단순히 빈백을 경시하는 관점과 태도를 부정

하고 賓白을 劇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로 재인식했다. 그는 賓白

을 曲의 從屬的이고 補助的인 관계에서 對等的이고 相生的인 관계로 올려놓

았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李漁는 曲文과 賓白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

적이고 깊게 인식하였으며, 輕重보다는 차이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賓白의 위치를 曲文과 相生的이며 同等한 관계로 끌어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賓白이 갖추어야할 여러 예술적인 특성과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李漁는 賓白의 위치를 曲文과 相生的이며 同等한 관계로 끌어 올렸다. 그

는 빈백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劇情을 전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빈백을 써야 하는가? 일상의 대화처럼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인가? 그는 빈백은 唱詞와 더불어 劇本을 온전한 유기체로 만드는 역할을 

하며, 唱詞와 마찬가지로 예술성를 지닌 戱劇 언어로서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단순한 대화체가 아닌 戱劇的인 언어가 되어야 한다. 그

렇다면 희극적인 언어란 무엇인가? 그는 극작가이며 또한 연출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제시하였다.

李漁는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賓白은 曲文이 아니지만 또한 文章을 짓듯이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지어야 하며, 또한 무대 위에서 배우가 발음하기에도 

적합하도록 예술성이 가미된 口語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무대에서 극을 연출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戱曲이란 그저 읽기 

위해서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 배우에 의해서 연출되어야 하는 것

으로 인식하였다(塡詞之役, 專爲登場). 그래서 빈백 또한 책상에서 읽는 것이 

아닌, 배우가 무대에서 발음하기에 적합해야 해며 그래야 관중에게도 잘 전



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마음 속으로 읽는 것과 무대에서 말하는 

것은 聲音의 强弱 등등 語感上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이어가 가장 먼

저 賓白에 대해서 살핀 것도 빈백이 배우의 입속에서 과연 거스름 없이 자연

스럽게 발음될 수 있는가를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그가 제

시하고 있는 빈백의 추구점들을 찾아 보았다.

중국의 전통 희곡은 曲을 위주로 하여 청각적인 효과가 강조된 예술이다. 

李漁는 賓白은 비록 曲이 아니지만 曲 못지않게 관중에게 청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야만 관중들은 배우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빈백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극정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중국어의 특징인 長短

과 平仄을 고려하여 빈백에 리듬감을 주고 생기를 추구하였다. 물론 李漁 이

전에 王驥德도 빈백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고려를 했었다10). 그러나 王驥德

은 빈백의 음악적 요건과 그 당위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

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李漁는 王驥德에 비해 

한걸음 더 나아가 賓白의 창작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위글에서 알 수 있듯이 빈백의 창작은 곡문 못지않게 예술적인 미를 추구 

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곱고 낭랑(鏗鏘)”하다는 것은 성률이 잘 조화된 것

을 의미하며, 音韻이 잘 어우러진 상태를 말한다. 李漁가 이처럼 賓白의 聲韻

을 주장하며 “소리가 곱고 낭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관중들에게 

賓白을 통하여 이른바 ‘生氣’를 주기 위한 것이다. 賓白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劇의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전달하는 것에 있지만, 단지 입에서 나오는 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聲音이 조화된 아름다운 리듬을 타면서 관중에게 전달

되는 것이 훨씬 호소력이 있고 효과적일 수 있다. 賓白의 중요성이 李漁의 

戱劇 理論인 戱劇의 ‘通俗化’와 관련이 있다면 賓白의 聲韻 추구는 바로 관중

들에게 生氣를 주므로 또한 戱劇의 ‘娛樂的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李漁는 聲韻이 조화된 “곱고 낭랑한(鏗鏘)” 빈백의 효과를 낼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으로 ‘平仄의 배합’을 더불어 제시하고 있다.

 

 



賓白의 ‘鏗鏘’은 平仄의 배합 방법 가운데, 먼저 上⋅下 구절의 끝 글자의 

平仄을 중복되지 않게 사용하여 성음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上⋅下 

구절의 끝 글자에 같은 平聲이나 같은 仄聲을 사용하면 音調에 변화가 없어 

단순하고 지루한 느낌을 주므로 平仄을 번갈아 사용하여 ‘鏗鏘’의 효과를 내

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글의 마지막 구절에서 밝히고 이러한 平仄의 배합에는 

예외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

본래 ‘鏗鏘’의 효과를 위해서는 같은 平聲이나 같은 仄聲을 사용하면 音調

에 변화가 없어 단순하고 지루한 느낌을 주므로 平仄을 번갈아 사용해야 하

지만, 劇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賓白의 平仄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몇 개의 平聲이나 仄聲을 連用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 유

동적인 경우처럼 平聲이나 仄聲을 連用해야 한다면 과연 어떻게 다시 賓白의 

‘鏗鏘’을 살릴 수 있을까? 李漁는 이러한 점에 대해 자신이 독창적으로 창시

한 上聲의 사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독창적으로 창시한 것이다. 

그는 당시 중국어의 四聲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활용하였다. 당시의 사성은 

물론 오늘날의 1、2、3、4성의 성조와는 다른 개념이다. 당시에는 平・上・



去・入의 사성이 있었다. 平은 平聲에 해당하고 나머지 上・去・入은 기울어

진 소리라는 의미의 仄聲에 해당한다. 그런데 上聲은 그 높이가 평성과 측성 

사이의 인접한 音으로서 과도적인 성격을 지닌 다는 것이다14). 즉 上聲은 

仄聲에 속하지만 이른바 ‘過渡性’을 가진 聲調이므로, 平聲과 去聲・平聲과 

入聲 사이에 놓여 平聲이나 仄聲의 連用이 주는 단조로운 음조의 변화를 극

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上聲字는 過渡性의 聲調이므로 平聲이 連用될 때 중간에 끼우면 仄聲의 역

・ ・ ・

・ ・



할을 하고, 또한 仄聲이 연용될 때 중간에 끼우면 平聲이 되어 賓白의 ‘鏗鏘’

을 이룰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李漁는 이러한 上聲字의 운용은 역대의 

작가들이 그 비법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서, 자신이 직접 각고의 노력과 시

간을 통해서 찾아낸 것으로, 한번 傳해지면 모든 곳의 賓白이 귀를 즐겁게 

하는 鏗鏘의 聲音이 되어, 조금도 듣기 거북한 音을 찾을 수 없을 것16)이라

고 강조하고 있다.  

李漁는 平仄의 엇갈린 배합과 자신이 고안한 上聲字의 配合을 통하여 賓白

의 鏗鏘을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賓白의 聲韻이 조화되어 鏗鏘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아름답고 뚜렷한 소리를 통해 관중들에게 生氣를 주기 위한 戱

劇의 ‘娛樂的인 요소’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賓白의 聲韻의 추구

는 자칫 劇情의 전달 보다는 빈백의 平仄과 韻을 따져 修辭에만 치중하는 폐

단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李漁의 이러한 주장은 賓白 역시 曲만큼이나 

예술성을 가져야 하며 그 기능이나 역할이 결코 낮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賓白의 분량

賓白의 예술성의 추구와 더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빈백의 量이다. 

앞에서도 논했지만, 元代에는 빈백이 생략되었거나 그 양이 많지 않았다. 그

렇다고 빈백의 양이 무턱대고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원대에는 곡문

과 빈백을 창작한 작가가 각기 달랐지만, 明淸代에는 한 작가가 빈백과 곡문

을 창작하였다. 빈백의 양은 극작가가 考慮할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李漁 당

시에 극작가들은 賓白을 輕視하여 간략하게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풍조에 대해서 빈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기존의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



함을 역설하였다. 

위 글의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어는 빈백의 양이 번다한 것을  

피하지 않았다. 옛날에 빈백의 분량이 적었던 것은 당시의 輕視하는 풍조와 

달리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빈백의 번다함을 피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점에 있었다. 앞에서 논했지만 빈백은 관중이 극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가 빈백의 번다함을 피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관

중에게 劇情을 올바로 전달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그렇

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위 인용문의 끝에 언급되어 있는, 배우에 의해서 자

유롭게 빈백이 운용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李漁에게는 또 다른 고려의 대상

이 되었다.

 

 



李漁가 賓白의 양이 ‘번다함(繁)’을 주장한 의도는 이처럼 바로 작자의 의

도에 맞게 劇情을 올바로 전달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빈백의 양은 얼마나 돼야 이상적인 것이 되는 것인가? 그가 말하고 

있는 번다함이란 배우에게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많이 쓴 상태인

가? 이어 역시 자신의 글에서 과거에 빈백을 번다하게 잘 못 사용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19). 李漁는 다른 한편으로 줄일 수 있는 賓白은 줄여야 한다

고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빈백의 양이 번다한 것과 다소 모순처럼 보인다.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賓白은 “응당 울어야 할 곳에서는 울고, 부득불 침묵

해야 할 곳에서는 침묵해야 한다(鳴乎其所當鳴, 黙乎其所不得不黙者矣)”고 

한 것이, 바로 빈백의 분량이 이상적으로 구사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어는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빈백의 분량이 번다한 것

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어가 인식하고 있는 賓白의 분량이 繁多한 것이란 “많으나 그것이 많게 

느껴지지 않는 것”과 또한 “더이상 덜어낼 것이 없는 것의 많음”을 의미한다. 

빈백의 분량이 ‘적음(少)’은 더 이상 덧붙일 수 없는 상태의 적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상태가는 바로 劇의 展開 狀況에 알맞게 표현된 賓白의 分量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賓白이 각각 알맞은 長短을 지닌 것이 ‘간결(潔

淨)’이며 그가 인식하고 있는 繁多함이다. 그러면 劇의 상황에 맞게 ‘많아도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으며, 적어도 또한 덧붙일 것이 없는’ 이른바 繁과 簡

이 어우러진, 賓白의 ‘간결(潔淨)’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賓白의 분량이 이상적인 ‘간결(潔淨)’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결



국 극작가가 직접 劇을 쓰면서 스스로 반추해 보고, 글자 수는 비록 적지만 

賓白이 내포하는 의미를 풍부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賓白의 量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러한 빈백의 분량에 대한 이어의 태도는 그가 직접 극을 창작하고 

또한 연출해본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의 이론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中國은 역대로 南과 北의 지역적 특색에 따라 文化와 言語・音樂 등의 여

러 방면에서 각기 다른 특색을 형성해 왔는데, 戱曲을 南曲이나 北曲으로 구

분하는 것도 이런 지역적인 특색에 의한 것이다. 劇作家들이 劇 속의 曲文을 

지을 때는 南曲과 北曲의 曲譜에 따라 宮調와 平仄 및 韻 등의 특색을 따지

면서 창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曲文과 달리 당시에 賓白의 운용은 

南과 北의 言語 특색을 무시하고 혼용하여 자연스럽지 못한 言語 表現을 유

발시켰다. 이에 대해 이어는 무조건 혼용을 반대하진 않았다. 그는 먼저 혼용 

보다는 남북의 차이를 고려해 구분해서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또한  배역의 

역할에 따라 혼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賓白은 曲文과 연계해서 南과 北의 특징이 어울리

도록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도  

劇 속 인물들의 신분과 성격을 고려해서 南과 北의 말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는 기존의 이론에서 볼 수 없었던 남북음의 구분과 더불

어 혼용의 당위성까지 찾아내어 밝히고 있다.

方言은 어느 한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언어로서, 해당 지역에서는 

통용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잘 통용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한 

지역의 방언이 戱劇 속에 사용되었을 경우 그 지역의 관중들은 이해할 수 있

겠지만 다른 지역의 관중들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戱劇

을 통해서 대중적인 호응을 얻으려면 方言의 사용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李

漁는 이러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李漁가 方言을 적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자신의 희극철학과도 관

련 있다. 희곡의 창작은 무대위의 연출을 통해, 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다24). 그러나 위 글에서 “傳奇는 天下의 책”이며, 또한 “남자로서 사방에 뜻

을 펼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된다”라는 언급을 보면, 희곡의 창작은 단순히 

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희곡 

작품을 통해 극작가의 뜻을 전달하고 세상을 ‘교화’하려는 이어의 戱劇哲學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25). 戱劇의 창작 목적을 ‘교화’에 두고 있다면, 응

・



당 세상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인 언어

를 사용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재미있고 쉽게 극을 쓴다면 희극의 대중화

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劇作家는 자

신이 태어난 곳의 환경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를 方言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다. 극작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方言을 되도록 적게 

사용하고 보편적인 언어 사용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이상적인 해결책이다.

李漁의 賓白論의 출발은 기존의 입장과 이론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정을 통해서 당위성과 개선점 및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찾아내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李漁의 戱曲에 대한 認識과 哲學이 깔려 있다. 

이어에게 있어 희곡은 읽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대 위에서 배우에 의해 

연출되어야 한다. 그는 劇團을 만들어 직접 劇을 연출했었다. 극작가이며 연

출가이고 이론가였기 때문에, 빈백론의 출발은 戱曲의 演出 특성을 고려해서 

시작된다. 배우가 발음하기에 알맞고 자연스러워야 하며, 또한 曲文과 마찬가

지로 音樂性을 구비하여 관중에게 生氣를 주어야 한다. 생기를 통해서 연출

의 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관중들 자극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다음으로 

빈백은 관중이 劇을 쉽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새로운 작품

일 경우에는 작품의 내용과 배역들이 관중에게는 생소할 것이다. 들어서 이

해하기 힘든 詩歌형식의 曲文 보다는 알아듣기 쉬운 빈백을 통해 劇情을 쉽

게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옛 것만을 베끼고 답습하는 극자가와 연출

가들에게 새로운 動機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작품의 창작과 

연출을 통해서도 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한 것이다. 이러한 당위

성 아래 빈백의 이상적인 분량과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 된다. 繁多가 구분



되고 조화된 간결(潔淨)한 상태가 빈백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분량이다. 

이어는 빈백론에서 다른 극작가나 이론가들이 주의하지 않았던 또 다른 면

들을 고려했다. 그것은 南北音의 차이와 方言에 관한 것이다. 남북음의 구분

과 혼용에 관해서 실제적인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방언을 적게 사용해야 한

다는 언급에서는 자신의 戱劇哲學을 함께 담아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어의 빈백론은 또한 曲을 白과 대등한 관계로 이끌어 曲白相生의 이론을 정

립시켰으며, 결론적으로 보면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실제적이고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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